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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브라질 지역의 비극적 홍수에 대한 노틀담의 지원 

카노아스, 브라질 

 

5월의 폭우로 홍수가 그들의 집을 침범하면서 대피해야 했을 때 수천 가구는 망연자실하여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물살을 거스를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롤란테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학교와는 달리 카노아스 노틀담 수녀들의 거주 구역은 홍수의 침범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무리가 걷거나 트럭을 타고, 혹은 다양한 구호 수단을 통해 5월 

3일부터 5일까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집을 잃은 수 천명 중의 이재민 중에는 약 1,100명이 도움을 

얻기 위해 수녀들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콜레지오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 관구 본원, 

레칸토 아파레시다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수녀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홍수로 갈 곳이 없어진 곳을 돕기 위해 노틀담 가족 – 직원, 봉사자, 

학생, 동문, 가족들 – 의 지원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 음식, 의복, 위생용품, 의약품과 심리적 

도움, 기도 세션, 성체조배, 미사 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보호소로 옮겨가거나 남아있는 집의 일부로 돌아가는 동안 5월부터 

6월 초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아파레시다 관구와 거룩한 십자가 관구 수녀들과 함께 노틀담 가족들은 

지원을 제공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 사명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